
1974년 12월 1일 創刊8  제 523 호　　檀紀 4352年 戊戌  음 11월 26일(戊戌)

(다음호에 계속) 

 글 권오철

처음 후손을 낳은 분이  / 厥初生民

바로 우리 태사일세  / 是我太師

금궤의 성씨로서  / 以金櫃氏

갈라져 고창군으로 이주했네

  / 別昌郡移

역적 견훤이 반란 일으켜  / 逆萱戕國
재기 꿈꾸며 비분강개했으나

  / 薪膽常悲

고려가 건국되어  / 麗祖龍興

남쪽을 평정했네  / 乃揮南旗

김씨와 장씨가  / 惟金惟張

공과 충정을 함께하여  / 同我衷彝
마침내 태조를 도와  / 遂助天吏

흉악한 반역 토벌했네  / 討彼凶厮
의로운 명성 크게 떨쳐  / 義聲大振

권도를 함께 행할 수 있다는 의미로 

 / 謂可與權

토성을 하사하고  / 仍錫土姓

채전을 하사하였네  / 仍錫采田

원훈의 벽상 공신으로서  / 元勳壁上

명성이 만년토록 전해졌고

  / 流芳萬年

장엄하다 안동부의 사당이여

  / 翼翼府廟

삼공을 나란히 모셨네  / 三公幷肩

권씨로 종주를 삼았으니  / 以權主之

대현이 확정한 논의일세  / 大賢定論

한데 이분의 묘소가  / 惟是丘墓

천등산에서 오래도록 잊혀졌네

  / 天燈久昏

효성스럽다 평창이여  / 孝哉平昌

수염 난 분의 말을 따라 찾아보니

  / 聞髥者言

지석이 발견되고  / 乃驗其誌

봉분이 드러났네  / 乃固其墦
이로부터 여러 자손들  / 自是諸孫

모두 선조를 계승하여  / 咸溯本源

혹은 호절을 잡고  / 或秉虎節

혹은 웅번을 맡았네  / 或任熊幡

묘갈에 남긴 글은  / 乃斲之碣
서애께서 지은 것이고  / 厓老所撰

비석에 새긴 글은  / 乃琢之碑

탄옹의 문장에 미수의 전액일세 

 / 炭文眉篆

숭정 연간이 옛일 되어  / 崇禎往事

지금은 쓸쓸해졌네  / 今焉蕭瑟

뜨거운 불길 치솟고  / 烈火震盪
광풍이 사납던 시대에도  / 盲風厲疾
저 작은 비석을  / 惟彼尺揭

오히려 바꾸어 세웠거늘  / 尙已改質

더구나 드높은 신도비를  / 矧爾漸漸

어찌 완성하지 아니하랴  / 其何不卒

귀부는 무너지고  / 龜趺虧陷

비문은 이지러져  / 蝌書缺失
남은 것을 정리하여  / 乃於餕釐
짧은 글을 사방에 보내니  / 短簡飛出

동방의 억조 백성들  / 環東麗億

일제히 호응하였네  / 應響如一

용궁에서 돌을 보내고  / 龍宮石出

학가산에서 수레가 도착하여 

 / 鶴駕車泊

갈고 닦으니  / 磨之澤之

얼음 같은 옥돌일세  / 氷質玉魄

문장도 구본을 따르고  / 文仍舊本

전액도 옛 글씨 답습했네  / 篆襲已跡

늘 아쉬웠던 것은 옛터가  / 常患故址

한쪽 구석에 외떨어진 것이라

  / 落在邊阨
이윽고 골짝 입구에서  / 遂就洞口

한가운데를 잡으니  / 占得中央

묘문이 바로 마주 보고  / 隧門對直

국면이 반듯하네  / 局面正方

선궁은 구름에 닿고  / 璇宮戞雲
지주는 하늘 찌르네  / 砥柱排蒼

드높고 우뚝한 모습  / 巍然屹然

신명과 하늘의 솜씨일세  / 神造天成

매년 향사를  / 每年歲事

늘 중정일에 하였는데  / 恒用中丁

역사 완공을 고하느라  / 爲告功訖

열흘을 물렸어라  / 一旬退行

제수는 향기롭고  / 膰炙芬芬
제주는 맑도다  / 酒醴惟淸

공훈은 천지에 참여하고  / 功參覆載

기개는 산천에 짝하도다  / 氣配嶽瀆

이에 새로운 명을 돌아보고

  / 乃眷新命

이에 옛 복을 펴도다  / 乃申舊福

아, 만세토록  / 於千萬歲

엄숙하고 거룩하리  / 肅肅穆穆

(자료출처 : 한국고전번역원db)

 편집국장 권행완

안동권문의 시조 태사공 묘소를 찾은 평창공 권옹 탐방
평창공의 공적 기리는 사업은 숭조와 자긍심의 실천

시조 태사공 묘소(뒤), 평창군사 권옹의 묘소(앞)

봉우 권태훈 (鳳宇 權太勳, 추밀공파 33세) 제1편權氏列傳

이 나라 백성 백두산족, 하루라도 속히 통일(重光)하게 해주소서

민족정신 단(丹)의 부활, 그 영원한 아젠다

백두산 정상, 봉우 권태훈 선생

어록집 저서 천부경의 비밀

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


